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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	반  주  자
Prelude
[bookmark: _Hlk6582621]*예배의 기원	인  도  자
Prayer of Invocation
*경배의 찬양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함  께
    Song of Praise                               
*죄의 고백 및 사죄의 선포	다  함  께
Confession of Sin and Pardon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Confession of Faith  
기 도 인 도	인  도  자       
Prayer of the People                                                              
새교우 환영 및 교회소식	인  도  자
Sharing of the Community 
봉       헌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다  함  께
Offering                                       
봉 헌 기 도 	인  도  자 
Prayer for offering
[bookmark: _Hlk7084703]성 경 봉 독	 사43:1-7 (구약p. 1019)	인  도  자
Scripture Reading                                                                                        
찬       양	길찬양대
Anthem
말씀의 선포                            너는 내 것이라!	문은배목사
Sermon                                  You Are Mine!
  결단의 찬양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다  함  께
      Prayer in Unison
*파송의 말씀 및 축도	설  교  자   
      Charge & Benediction
*후       주	반  주  자
Postlude
    
* 가능하신 분은 좌석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지난 주일 설교요약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힘써 행하셨습니다.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의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그 모두가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사랑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편한 자리, comfort zone 을 떠나가야 합니다.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둘렀습니다. 이는 지위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종의 위치로 내려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려면 주님과 같이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려면 때로는 자존심도, 때로는 자신의 위치와 신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통해 받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는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현재의 부족함을 받아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며 사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요13:1-11/ 끝까지 사랑하기>
2019년 7월 예배 및 봉사 위원
	주
	주일예배기도
	헌 금 위 원
	안 내
	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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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은배
	한금산/윤정숙
	
 이재옥

 갈은주

	소망셀

	7/7
	이상춘
	김연아/이성순
	
	밀알셀

	14
	이세종
	양선영/김정미
	
	사랑셀

	21
	문은배
	이순례/이영숙
	
	믿음셀

	28
	이세종
	서창훈/이은미
	
	소망셀


지난 주일 헌금 통계
	헌금 총계 2,725.00

주정헌금:(312.00)    주일학교(17.00)    강단헌화:
십  일 조: 김인/이조은 김준호/김사라 문은배/이양희 박재형/박수현 
              박이구/조수자 이세종/이성순 곽명국 원민정 이순례
              김종기/류희정 선경란 이금순 장주현 (1,956.00)
감사헌금: 강석운/다이앤강 곽명국 김종식/양선영 문은배/이양희
              박배기/박정원 장주현 김정미 신동환/박애란 (440.00) 


교 회 소 식

1.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 점심 후에 하반기 부서장회의가 있습니다. 
    <예배부-이세종/ 교육부-김준호/ 재정부-장주현/ 선교부-갈경석
      관리부-김종기/ 친교봉사부-윤정숙,조명자/홍보부-원민정> 
3. 오늘 예배후에 남/여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4. 오늘 점심 후에 기독교의료 상조회 설명회가 있습니다.
     <1시 20분/구교육관 소예배실> 
5. 다음 주일 공천위원회 첫 모임이 있겠습니다. 
    <공천위원: 이세종 박기찬 선경란 양선영 임현준>
6. 코스타리카(김도경 선교사님) 아줄교회에 필요한 시설들이 잘 
    잘 갖추어지고 특별히 데이케어를 할 수 있는 유치원이 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교회에서 
    1만 9천불을 지원하였습니다.    
7. 환우들을 위해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8월 4일(주일) 남선교회에서 주최하는 전교인 볼링대회가 있습니다.
    <회비 10불/ 저녁 식사 제공> 
9. 다음 주일부터 새 큐티 카톡방을 개설합니다. 말씀 나눔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김인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행사계획 
7/21일(주일)/부서장회의  7/28일(주일)/셀모임

묵상을 위한 글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뛰어난 
그리스도인들, 재능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적이지 않다. 
많은 선한 성도들은 뛰어난 성도들이 아니다. 많은 훌륭한 신자들은 재능이 
많은 신자들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부족한 자일 뿐이다. 올바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연약하고 미천한 자들도 
뛰어나고 성공적인 자들만큼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이다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문은배 목사 (Rev. Eun Bae Moon)  

	부목사
	  김인 목사 (Rev. In Kim)

	찬양대 지휘
	원민정 집사
	반주자
	신의수



2019년 표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사43:19)
	41권 29호                                                          2019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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